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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뉴스 보도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다. 즉,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뉴스 내

용에 따라 말의 속도, 음성 높이, 억양, 쉼 등을 다르게 하여 발화

한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뉴스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뉴스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목소리는 언어적 요소와 준언어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메시지 

전달을 중요시하는 아나운서들에게는 특히 준언어적 요소의 조절

이 중요하다. 준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요소에는 말속도(speech 

rate), 강도(loudness), 어조(tone), 억양(accent) 등이 있다(Yoo, 

2018). 이러한 요소들의 특성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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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예로는 운율이 있다. 같은 소리를 가진 말이어도 말의 끝

을 올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질문과 평서문으로 의미가 달라

진다. 특히, 음도, 말속도, 억양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n, 

2015). 뉴스전달의 명료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요구되며, 단어와 구에 맞게 강세를 주어야 하고, 문장과 문장 사

이에 적절한 휴지(pause)가 필요하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 분위기에 맞춰서 억양을 변화해야 한다. 말속도는 유창성, 음

성, 명료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소통 평가에서 

주요 변인으로 사용된다(Huh, 2020; Shapiro, 1999). 느린 말속

도의 경우, 청자의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느린 말속도는 때때로 청자

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Nelson, 1998; Seong 

& Jeon, 2019). 이처럼 말속도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언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메시지 전달은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발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상대방이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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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으며 단순히 읽는 정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언어적 요소의 조절은 화자의 말 명료도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

가 청자의 메시지 이해 정도와도 비례한다. 따라서 뉴스보도를 위

해 아나운서에게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는데, 그 예로 준언어적 요

소를 들 수 있으며 아나운서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준언어

적 요소의 사용이 보다 숙련되어야 한다.

준언어적 요소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로는 크게 성별과 연령,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며, 일반인과 훈련된 아나운서 간에도 

준언어적 요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말속도에서 남녀 성별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의 말속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Ahn et al., 2002)에서는 읽기과제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빠르고, 말하기 과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다고 설명하였다. 

음도를 살펴보면 정상 성인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Pyo et 

al., 2002)에서는 발화과제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음도가 217.1 Hz

에 해당하며 남자의 경우에는 120.8 Hz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에는 음도가 224 Hz에 

해당하며 남자의 경우에는 126.3 Hz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자

의 음도가 남자보다 더 높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령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 특징을 띄고 있

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준언어적 요소의 조절

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뉴스 보도의 경우 뉴스 주제에 따라 적절

한 준언어적 요소의 조절이 중요하다. 아나운서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띠기 위해 평상시 뉴스 

보도를 위한 언어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숙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나운서 뉴스발화시의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 등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을 통해 메시지 전달력이 높은 발화의 준언어적 요소의 특

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목소리의 높이와 말속도

를 적절히 사용하는 음성훈련을 통해 음성언어 사용인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V 뉴스 아나운서 발화의 특성을 분석하여 

뉴스전달에 적절한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에 대해 알아보고 메시

지 전달에 유용한 준언어적 요소의 특성을 음도, 음역, 말속도 차

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BS’, ‘YTN’, ‘JTBC’, ‘SBS’, ‘연합뉴스TV’, ‘채널A’ 

등에서 2019년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뉴스 중 남녀 

각 10개, 총 20개의 TV 뉴스발화를 선정하였고 아나운서의 연령

대는 30~40대에 해당하였으며, 뉴스 주제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

이 많이 접하는 사회, 정치 등으로 선택하였다(Table 1).

Male (n=10) Female (n=10)

 1 Society Politics

 2 Politics Society

 3 Politics Society 

 4 Society Politics

 5 Politics Society

 6 Politics Society

 7 Society Society 

 8 Politics Society 

 9 Politics Society 

10 Society Society

Table 1. Announcers news speech topic classification

2. 실험설계

1) 표본 수집 

아나운서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 

중 사회, 정치 등을 주제로 한 뉴스 보도 영상을 4K Video 

Downloader(https://www.4kdownload.com/)를 사용하여 영상

을 저장하고 Cacao Encoder(https://www.cacaotools.com/ 

cacaoencoder/)를 사용하여 WAV(waveform audio format)파

일을 44.1 kHz 128 bit rate stereo로 추출 후 저장하였다.

2) 표본 분석

편집된 음성파일을 Praat(ver.6.0.50)에서 불러와서(read from 

file) 보기 및 편집(View & Edit) 창을 열어 Waveform에서 뉴스

발화 구간을 설정하였다. 뉴스발화 구간은 샘플에서 처음 1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잡아 시간과 음절 수를 분석하였다. 음도(pitch) 

메뉴에서 음도 분석(get pitch)과 최고 음도(get maximum 

pitch)와 최저 음도(get minimum pitch)를 확인하여 평균 기본

주파수와 주파수 범위를 측정하였다. pitch setting은 최고, 최저 

음도의 범위는 75~500 Hz로 설정하였다. 스펙트로그램 분석에서 

setting은 View range(Hz) 0~5,000, Window length(S) 0.005, 

Dynamic range(dB) 70으로 설정하였다(Figure 1).

음도 범위는 주파수 범위와 반음 개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였다. 주파수 범위는 최고주

파수와 최저주파수의 차이로 구하였고, 반음 개수는 옥타브 및 음

계별 표준주파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주파수 범위에 맞춰 해석하였

Figure 1. Waveform of speech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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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속도는 분당말한음절수(syllables per minute: SPM)로 측

정하였다. 예를 들면, 20초 동안에 100음절을 말했을 경우 60초 

동안에 300음절을 말한 것으로 환산하였다(Table 2).

1 2 3 4

C(do) 32.7  65.4 130.8 261.6

C# 34.6  69.2 138.5 277.1

D(re) 36.7  73.4 146.8 293.6

D# 38.8  77.8 155.5 311.1

E(mi) 41.2  82.4 164.8 329.6

F(fa) 43.6  87.3 174.6 349.2

F# 46.2  92.4 184.9 369.9

G(sol) 48.9  97.9 195.9 391.9

G# 51.9 103.8 207.6 415.3

A(la) 55.0 110.0 220.0 440.0

A# 58.2 116.5 233.0 466.1

B(si) 61.7 123.4 246.9 493.8

Table 2. Standard frequency by musical scale (unit; Hz)

3. 결과처리

결과처리는 SPSS(ver.25)를 사용하여 음도, 음도 범위 그리고 

말속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성별 간에 주파수범

위와 말속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도 

남자 아나운서의 발화 음도 평균값은 158.6 Hz (±11.9)였고, 

여자 아나운서의 발화 음도 평균값은 250.7 Hz (±17.3)였다

(Table 3). 남녀 아나운서의 발화 음도는 Table 4와 같았다.

Male (n=10) Female (n=10)

Average (Hz) 158.6 (±11.9) 250.7 (±17.3)

Table 3. Mean value of Fo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Male (n=10) Female (n=10)

 1 145.5 242.7

 2 161.4 262.0

 3 161.9 283.0

 4 157.6 223.2

 5 175.3 262.7

 6 165.9 236.9

 7 150.9 253.5

 8 166.7 236.2

 9 134.6 244.7

10 166.1 261.6

Table 4. Fo value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2. 음도 범위

남자 아나운서 발화 음도 범위는 평균 158.8 Hz (±31.1)였고, 

여자 아나운서 발화 음도 범위는 평균 253.8 Hz (±39.8)였다. 남

자 아나운서 발화와 여자 아나운서 발화의 주파수 음도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여자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

서보다 발화 음도 범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아나운서의 

발화시 음도 범위를 반음 수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20.9개

(±2.8), 여자의 반음 수는 20.6개(±3.1)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남녀 아나운서의 발화 음도 범위의 

maximum, minimum, semitone은 Table 6과 같았다.

Male (n=10) Female (n=10) t

Pitch range (Hz) 158.8 (±31.1) 253.8 (±39.8) -5.948***

Semitone  20.9 (± 2.8)  20.6 (± 3.1) .225

***p<.001

Table 5. Mean value of Fo range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Maximum Minimum Semitone

Male
(n=10)

1 199.4  95.3 15

2 239.2  79.4 21

3 244.4  90.5 19

4 237.6  75.3 22

5 302.5  76.8 26

6 209.4  75.1 20

7 233.0  81.9 20

8 239.7  76.4 22

9 256.8  76.2 23

10 228.4  76.0 21

Female
(n=10)

1 367.2 137.8 19

2 416.9 135.2 22

3 403.9 185.8 15

4 350.9 108.2 24

5 421.2 133.1 22

6 405.0 138.1 22

7 405.2 115.1 24

8 312.2 138.6 16

9 377.3 132.3 20

10 437.8 135.9 22

Table 6. Fo range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3. 말속도

남자 아나운서 발화의 SPM은 356.9(±6.5)였고, 여자 아나운서 

발화의 SPM은 353.1(±4.5)이었고 SPM이 남녀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7). 남녀 아나운서 발화의 SPM은 Table 8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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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10) Female (n=10) t

Average (SPM) 356.9 (±6.5) 353.1 (±4.5)

.485Maximum (SPM) 401.5 390.0

Minimum (SPM) 338.6 336.9

Note. SPM=syllables per minute.

Table 7. Mean value of SPM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Male (n=10) Female (n=10)

1 340.8 350.8

2 338.6 336.9

3 384.0 345.0

4 352.2 390.0

5 345.0 353.7

6 352.0 356.0

7 341.2 342.0

8 360.0 352.2

9 401.5 353.3

10 353.7 350.8

Table 8. SPM for each 10 male and female announcer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아나운서의 뉴스발화 각각 10개씩 총 20개를 선

정하여 뉴스발화 특성을 준언어적 요소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나

운서의 뉴스발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전달에 영향을 주는 준

언어적 요소의 구성요소 중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TV뉴스 아나운서의 발화시 기본주파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 아나운서의 평균 음도는 158.6 Hz이며, 여자 아나운서의 평

균 음도는 250.7 Hz로 산출되었다. 여자 아나운서의 발화시 음도

를 살펴본 Yoo(2018)의 연구에서는 여자 아나운서의 평균 음도가 

236 Hz로 본 연구 결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상 성인의 

음도에 대한 연구(Pyo et al., 2002) 결과보다 이 연구에서의 정

상 성인의 평균 음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노령화에 따른 정상 성인의 음도를 살펴본 Kim 등

(2010)의 연구에서의 음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

녀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의 평균 음도는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

한 아나운서의 음도와 ICT 기술을 활용한 아나운서의 음도를 

살펴본 선행연구(Choi et al., 2017a; Choi et al., 2017b)의 결

과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문단글 읽기 과제

를 사용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둔 

뉴스발화를 분석함으로써 음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즉, 아나운서의 경우 뉴스발화에서 메시지 전달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들의 읽기 시 음도보다 좀 더 높게 발화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뉴스 진행에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나타나는 음성 특성일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아나운서의 

대화 시 발화 평균기본주파수와 뉴스 진행시 발화 평균기본주파수

를 비교함으로써 메시지 전달력과 음도와의 관련성을 좀 더 면밀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나운서의 발화 시 음도 범위를 살펴본 결과, 남자 아나

운서 음도 범위는 158.8 Hz (반음 20.9개)이며, 여자 아나운서 음

도 범위는 253.8 Hz (반음 20.6개)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진행 시 아나운서의 음도 범위를 살펴본 선행연구(Choi 

et al., 2017a; Choi et al., 2017b)보다 남녀 아나운서의 음도 

범위가 다소 좁게 나타났고, 여자 아나운서와 음성합성기의 뉴

스 낭독 음성을 비교한 Yoo(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자 아

나운서의 음도 범위보다도 좁게 나타났으며, 정상 성인의 음성

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연구(Pyo et al., 2002)에서의 남녀 음

도 범위보다는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의 차

이는 실험 대상자, 실험 참여 인원, 뉴스내용의 차이 등에 따라 

음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자 아나운서의 음도 범위가 남자 아나운서의 음도 범위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남녀 아나운서 

간에 반음의 개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책문단 발화 시 정상 성인 남녀의 음도 범위가 남

자보다 여자가 더 넓게 나타났다는 연구(Pyo et al., 2002)결과와 

일치하였고, 뉴스 진행시 남녀 아나운서의 음도 범위가 남자 아나

운서보다 여자 아나운서가 더 넓게 나타난 선행연구(Choi et al., 

2017a)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남자 아나운서의 발화시 말속도는 356.9 SPM이었고, 여

자 아나운서의 발화시 말속도는 353.1 SPM이었다. 남자 아나운서 

발화와 여자 아나운서 발화의 말속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성인 및 아동의 구어속도에 대

해 살펴본 선행연구(Ahn et al., 2002)보다 남녀 모두 말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 성인의 말속도 및 유창성에 대

해 살펴본 선행연구(Sin & Hyeon, 2003)와는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아나운서의 발화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연구(Choi et al., 

2017b)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아나운서의 발화시 말

속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발화 속

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Lee et al., 2017)에서 발화 시 남녀 말속

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 성인 및 아동의 구어속도를 살펴본 선

행연구(Ahn et al., 2002)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말속도가 더 빠르

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성인의 성별에 따른 말

속도 차이를 살펴본 Jacewicz 등(2009)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말속도가 빠르다는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말의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말 속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나운서의 경우 뉴스 메시지를 전달

하는데 적절한 말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남녀 아나운서의 뉴

스발화 수집 시 실제 아나운서의 뉴스발화를 사용하지 않고 뉴스 

진행 영상을 추출하여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뉴스 주제를 다양하게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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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각 뉴스 주제별로 뉴스 내용이 통일되지 않았고 뉴스 표집 

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목소리의 한 가지 구성요소인 준언어적 

요소 중 휴지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말속도에 

영향력이 있는 요소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에서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한 발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본 

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의 특성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발화 특성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각 

주제별로 뉴스 내용을 어느 정도 분류하여 뉴스 내용에 따른 준언

어적 요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말속도에 대한 

선행연구(Jacewicz et al., 2010)에서 연령이 말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Scwab와 Avanzi(2015)의 연구에

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음 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아나운서의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의 

발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의 전달력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하여 음도 및 속도가 청자의 뉴스이해도 및 선호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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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뉴스 아나운서의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에 관한 연구

김국환1, 김수연1, 유재연2*

1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2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발화에서의 메시지 전달과 준언어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뉴스발화를 이용하여 평균기본주파수, 음도 범위(주파수범위, 반음개수), 그리고 말 속도를 

분석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TV 뉴스 아나운서 남녀 각각 10명이 진행한 총 20개의 뉴스를 선정 후, Praat를 

이용하여 기본주파수, 주파수범위를 측정하였고, 남녀 아나운서의 음역에 대해서는 옥타브 및 음계별 

표준주파수에 의거하여 주파수 범위와 반음 개수를 측정하였다. 말속도는 분당 말한 음절수(SPM)로 

측정하였다. 

결과: TV 뉴스 아나운서의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의 특성을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시 평균기본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남자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시 

평균기본주파수는 158.8 Hz (±11.9) 이었고, 여자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시 평균기본주파수는 

250.7 Hz (±17.3)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아나운서의 뉴스발화시 주파수 범위는 남자는 158.8 Hz

(±31.1), 반음의 개수는 20.9 (±2.8)개 이었고, 여자는 253.8 Hz (±39.8), 반음의 개수는 20.6

(±3.1)개였다. 남녀 아나운서 간에 발화시 주파수범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주파수범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반음 개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녀  

아나운서의 평균 말속도를 분석한 결과, 남자 아나운서의 평균 말속도는 356.9 SPM

(±6.5)이었고, 여자 아나운서의 평균 말속도는 353.1 SPM(±4.5)이었다. 남녀 아나운서의 말속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TV 아나운서의 뉴스발화 특성은 일반인보다 아나운서의 음도가 더 높았고, 음역이 더 

넓었으며, 일반인과 아나운서의 말속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뉴스발화, 음도, 음도 범위, 반음개수, 말속도

교신저자 : 유재연(호남대학교)

전자메일 : slpyoo@honam.ac.kr

게재신청일 : 2021. 06. 14

수정제출일 : 2021. 06. 26

게재확정일 : 2021. 07. 30

ORCID 

김국환 

https://orcid.org/0000-0002-1238-1280

김수연

https://orcid.org/0000-0002-8387-2677

유재연

https://orcid.org/0000-0001-5575-1280


	TV뉴스 아나운서의 음도, 음도 범위, 말속도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